
(

 

우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길 26 

 

한국노총 907

 

호 /  

 

담당 

 

교육선전실 /  

 

전화 (02)  6277-2187 /  

 

팩스 (02)  6277-2190  

 

공공성 

 

사수를 

 

걸고 

 

총파업에 

 

나선

 

공공연맹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의 

 

엉터리 

 

공공부문 

 

성과체제를 

 

막아내기 

 

위하여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

 

노조로 

 

이어져온 

 

연대투쟁의 

 

전선이 

 

마침내 

 

완성됐다. 

 

공공연맹이 

 

파업투쟁에 

 

돌입하면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양대노총 

 

공공･

 

금융노동자의 

 

총파업･

 

총력투쟁 

 

전선이 

 

구축된 

 

것이다.

 

공공연맹의 

 

총파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1

 

만명 

 

이상의 

 

공공노동자가 

 

참여한다. 

 

근로복지공단노조, 

 

서울메트로노조, 

 

고용노동부유관기관노조를 

 

중심으로 

 

정부의 

 

강압적 

 

성과체제 

 

저지를 

 

위해 

 

금일

(29

 

일)

 

부터 

 

당당히 

 

공공･

 

금융노동자 

 

총파업투쟁 

 

대오에 

 

합류한 

 

공공연맹 

 

조합원들의 

 

결단과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

 

지난 28

 

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의 

 

투쟁을 "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왜곡하기 

 

급급했다. 

 

정부는 

 

우리 

 

공공

 

노동자의 

 

투쟁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은 

 

손가락질은 

 

커녕 

 

파업으로 

 

인한 

 

불편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전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공공기관을 

 

망쳐놓을 

 

성과체제를 

 

저지하기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아직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기만과 

 

협박으로 

 

노동자를 

 

윽박지르는 

 

정부의 

 

행태야 

 

말로 “

 

해도 

 

너무한” 

 

행위이다.

 

정부는 

 

불통과 

 

독선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성과체제를 

 

전면 

 

백지화하라.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공공기관 

 

정책을 

 

재수립하라. 

 

임금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단체협약, 

 

노조무력화는 

 

물론 

 

나아가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성과체제를 

 

노동자와 

 

국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연맹은 

 

오늘 

 

역사적인 

 

총파업에 

 

나선 

 

공공연맹과 

 

함께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켜내고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흔들림 

 

없는 

 

연대로 

 

함께 

 

전진할 

 

것이다.

2016

 

년 9

 

월 28

 

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